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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12월 13일(수)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 참석

- 첫 국빈 방문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 초청, 감사의 뜻 전해 -

- 네덜란드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파병에 지원한 혈맹국이자

미국, 영국, 호주에 이은 4번째 전투부대 파병국 -

- 한-네 참전용사의 만남, 영웅의 제복 수여를 통해 특별한 감사 표명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13, 수, 현지시간) 오후 

왕궁 쓰론룸(Throne room)에서 개최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 한국전 참전용

사협회 임원, 양국 정부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덜란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의 군사원조 결정을 적극 지지하였고,  

지원병 모집 시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해군은 1950년 7월 19일, 

육군은 1950년 11월 23일 우리나라에 도착해 유엔참전국 중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빠르게 전투부대를 파병했으며, 횡성전투, 인제전투, 별고지 전투 등

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1954년 10월 1일까지 휴전선 방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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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간담회장에 입장해 참석자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통해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에서 참

전용사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왕에게도 사의를 표했

습니다.

  이어 테오도뤼스 하버르 네덜란드 참전용사와 우리나라 참전용사 최병수 옹, 

린데르트 스뢰데르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부회장, 네덜란드대대 지휘관으로 횡성

전투에서 전사한 故 마리누스 덴 아우덴 중령의 조카인 헨드리카 덴 아우덴 등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던 최병수 

옹이 특별히 참석하여 70년 전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웠던 네덜란드 참전 전우들과 

뜻깊은 재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참전용사인 코르트

레버르 님에게 ‘영웅의 제복’을 전달하며 특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웅의 제복’

은 우리 정부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심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유엔군 참전용사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미국 보훈요양원 방문 시 미국 참전용사들께 전달했으며, 7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한한 룩셈부르크 참전용사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증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우리 정부 측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최형찬 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네덜란드 측에서는 카샤 올롱그렌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


